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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 에너지음료는생리기능을활성화하는성분인카페인, 타우린,  

아미노산, 비타민등을함유하고있어집중력을향상시키고

피로감을줄여준다고알려져있는형태의음료로, 기능성음료

또는카페인음료로분류될수있다.

* 지속적으로 과도한 카페인 섭취 시 불면증, 두통, 행동 불안, 정서

장애, 혈압 상승, 부정맥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위산

분비를 촉진, 자극해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에너지 음료 섭취 실태와 대학생의

에너지 음료에 대한 부작용 인식이 정도를 파악하여 에너지

음료의 섭취하는 것이 사회학적 요소, 음료의 이점과 부작용에

대한 인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Material and Methods
* 대전보건대학교임상병리과학생 181명을대상으로에너지음료섭취

실태, 부작용경험유무와부작용인식에대해조사

* 1-5번문항 : 성별, 직장여부, 나이, 주관적인건강상태

6번문항 : 에너지음료의종류, 섭취, 목적, 효능과부작용의경험유무

7-8번문항 : 에너지음료에대한효능과부작용인식

9-11번문항 : 앞으로의섭취의향

* 설문을진행하기전, ‘G*power 3.’1 라는샘플수계산프로그램으로

중도탈락률 10%를고려한최저값은 176명으로산출되어분석을진행

* 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 ‘SPSS 22ver.’ 을사용하여분석

* 연속형변수에는 t-test, 범주형변수에는카이제곱검정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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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alysis with or without energy drink intake

Fig. 3. Analysis according to whether caffeine content is confirmed

*     조사문항들에대한신뢰도는 Cronbach＇s 알파계수가 0.707으로양호한

수준으로확인된다. 

*     임상병리학과학생 181명을조사한결과에너지음료섭취군은 3.61, 

비섭취군은 3.24라는결과였다. 카페인함량확인그룹의주관적

건강상태는 4.09로확인하지않는그룹의 3.41 보다우세함을알수있다.(p<0.001)

*    섭취군의주관적인건강상태가본인을건강한상태로생각해부작용을

인지해도지속적으로에너지음료를섭취한다는결과를통해에너지음료

부작용에대해간과하거나가볍게생각하고있는것이아닐까추측해볼수

있으며에너지음료에대한부작용과관련된구체적인교육이필요한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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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alysis  personal information 

Levense’s test: 0605, P-value:0.014                            Levense’s test: 0.186, P-value:0.186, P-value: <0.001               Levense’s test: 0.355, P-value:0.493

Levense’s test: 0.013, P-value: <0.001                                                                               P-value 값은 0.005보다작은값

Results


